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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 바래길에서 만나는 ‘재즈·레트로 팝·가요’

선선한 저녁 가을바람을 맞으며 수준급 밴드의 감미로운 선율을 즐길 수 있는 ‘작은 음악회’가

남해바래길 탐방센터가 있는 앵강다숲 일원에서 열린다. 

남해군관광문화재단이 주최하고,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

홍대 앞 라이브 클럽에서 활동하는 실력파 인디밴드들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. 

지난해 바래길 탐방센터 앞에서 개최된 ‘2021년 남해바래길 작은 영상음악회’가 대내외적인

호평 속에서도 영상으로만 음악을 접해야 해 아쉬움을 남겼다. 올해는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

아 실황으로 ‘남해바래길 작은음악회’가 펼쳐진다. 

이번 음악회는 ‘자연 속 클럽 공연’이라는 주제로, ‘클럽 앵강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. 

공연은 앵강다숲 내 새롭게 개관하는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(구 약초홍보관)앞에서 9월 한 달

간 총 3차례 열린다. 

첫 공연은 ‘재즈의 향기’라는 주제로 9월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펼쳐진다. ‘레트

로 팝’ 주제의 2회차 공연(17일)과 ‘대중가요’를 노래하는 3회차 공연(24일)은 오후 7시부터 오

후 8시 30분까지 열린다. 앵강만의 아름다운 노을을 만끽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2·3회차

는 시간대를 조금 앞당겼다. 

행사를 주최하는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“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

내·외 주민과 관광객들이 노을이 머문 바래길 속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멋진 공연을 만날 수

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”고 밝혔다. 

한편 2022 남해바래길 작은음악회 ‘클럽 앵강’은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,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

롭게 참여할 수 있다.

‘클럽 앵강’ 작은음악회 개최 
9월 3·17·24일 테마별 공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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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바래길 탐방센터가 있는 앵강다숲 전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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